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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23.2 부 (누가복음 20:9-18) 

 

누가복음  20:9-18 (너그러우신 포도원 주인과 용감히 순종하는 그의 

아들의 비유) 

 
1.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 

 

8)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약 이사야 선지의 5 장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사야 5 장에서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지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특히 

예수님께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성전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암시하신다. 

 

 

9)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지기들의 주인이 보내신 사환들을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과격하고 심하게 응대한다고 묘사하신다: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그를 다치게 하고 (포도원에서) 내어 몰았다.  

 

 

10)  지난 수 천년 동안 변하지 않고 중근동 나라들에서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전통과 사회 관습 중 하나는, 개인과 집단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지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세 사환들을 

대한 모습들은 하나 하나의 경우마다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저지른 

뻔뻔스런 것들이었다. 

 

 

11)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뻔뻔스러운 포도원지기들의 행위들을 어떻게 

대응하시는 지를 중요한 점으로 묘사하신다. 비유를 듣는 무리들은 

포도원지기들이 세 번에 걸쳐 주인이 보낸 사환들을 어떻게 점점 더 심하게 

응대하였는지를 알기에, 주인이 당연히 그들에게 무척이나 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보낸 사환들을 그처럼 무례하고 무도하게 

대하였다는 것은 그 사환들의 주인을 동일하게 무시하고 깔보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귀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포도원 

주인의 반응을 비유에서 묘사하신다. 포도원 주인의 그러한 반응은 아주 무모하게 

어리석고도 속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여길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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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도원 주인은 수치를 모르며 뻔뻔스러운 포도원지기들에게, 자신이 보낸 

사환들을 다룰 때 보였던 자신들의 무도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켜 주인의 손상을 받은 명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게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주인의 이러한 반응은 또한 크나 큰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번에는 다른 사환이 

아니라 자신의”사랑하는 아들”을 그 무도하고 뻔뻔스러우며 위험한 

포도원지기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에, 아마도 (그를) 존중하리라”고 

묘사하셨기 때문이다. 

 

 

13)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들 스스로가 주인의 사환들에게 저질렀던 이전의 

잘못에서 돌이킬 길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실 수도 있는 모험을 하신 것이다. 주인은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경호해 주는 사람들도 없이 자신을 

보호할 무장조차도 하지 않은 혼자의 몸으로 그 포악한 행위를 저지르던 

포도원지기들에게 가게끔 하신 것이다. 

 

 

14) 포도원지기들은 주인의 유산 상속권을 적법으로 가진 아들이 받을 상속물에 

제일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지기들이 마치 자신들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인 양 생각하고 그리 행동한다고 묘사하신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통상적으로 인정된 관습 중 하나가 (미슈나, “바바 

바트라/민사법 해설” 3 장 1절), “어떤 사유지에 삼 년 동안 별 문제없이 지내며 

방해를 받지 않고 실제로 거주한 자들에게 그 사유지의 소유권을 가질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포도원지기들은 그러한 관습법에 의거하여, 

자신들도 지난 삼 년 동안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유산 상속권을, 이제는 

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서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받으러 찾아 온 포도원에 대한 유산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미래에 포도원을 상속받을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런데 포도원 안에서 피를 흘려 

토양을 더럽히고 수확할 포도의 품질을 낮춤으로써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몰아내어 죽인 것이다. 

 

 

15)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포도원 주인과 

그의 무척이나 용맹하며 순종하는 아들은 자신들의 속성에 따라 주인의 결정대로 

행동한 것이다. 이제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들을 찾아온 주인의 아들에게 그 어떠한 

해로운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포도원지기들의 책임일 뿐이다. 


